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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카드 할인방식 철회하라!
자영주유소, 고객이탈 초래대책 촉구 … 가격경쟁력 현저하게 떨어져

SK 폴을 단 자영 주유소들이 신용카드 할인을 택한 SK에너지의 방침과 공급가격 정책 때문에 매출이 급감

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월28일 주유업계에 따르면, 전국 SK에너지의 자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 200여명은 7월27일 대전에서 모

여 <SK자영주유소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 주도로 S-Oil, 현대오일뱅크의 자영주유소 협의회가 2011년 초 꾸려졌지만 SK에너

지 협의회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SK자영주유소 협의회는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가격 할인 종료일인 7월7일 이후 SK에너지의 공급가격이 적

절하지 않아 타 정유기업 폴주유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제품 가격 할인기간(4월6일-7월6일)에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깎아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SK에너지는 추후 요금청구 때 혜택이 적용되는 신용카

드 할인을 채용했다.

가격인하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SK에너지는 신용카드 100원 할인을 종료했고, GS칼텍스 등의 정유사들

은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SK자영주유소 사업주들은 최근 단계적 환원을 하는 다른 정유기업과 달리 SK에너지가 카드 사후 할인을

바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격마저 높아 고객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에너지가 주변지역 가격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에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는 유류공급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할인방침을 세울 때 주유소 사업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고객이탈과 매출저조라

는 결과를 낳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후 카드 할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타사 주유소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의 1위자리를 지키던 SK에너지는 기름가격 100원 할인 이후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져 6월에는

GS칼텍스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SK자영주유소 협의회는 8월 초 SK에너지 본사를 찾아가 업주들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

이다.

SK자영주유소 관계자는 “SK에너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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